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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학생·시민 등 1만명 대상 맞춤형 기후변화 교육 실시
- 초·중·고등학교 3.17일 까지 선착순 신청, 시민들은 상시 신청 가능 -

 - 탄소중립 생활화 위한 시민실천 확대 위해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오는 4월부터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일

반시민과 학생(초·중·고등학교) 등 1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후변

화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.

지난해 유정복 시장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선언한 ‘2045 

탄소중립 비전’의 핵심과제인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생활 실천 확대

를 위해서다. 

탄소중립 기후변화 교육은 시가 양성한 그린리더들이 초·중·고등학

생, 시민들에게 지구온난화의 원인 및 탄소중립 생활 실천운동 등을 

알기 쉽게 전달하는 사업으로, 기후변화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

일상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.

더욱이, 올해 3월 1일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시

행으로 초·중등학교의 환경교육이 의무화되면서, 학교 교육의 중요

성이 높아짐에 따라, 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대한 탄소중립 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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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천 교육을 더욱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다. 

시는 관내 초·중·고등학교를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3월 17일까지

(3일간) 선착순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, 교육일정 협의와 확정을 거쳐 

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. 교육은 지구 온

난화 현상과 기후변화 전반에 대한 시청각 교육을 포함해 실습 교재

를 활용한 체험교육을 진행한다. 또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

후변화 교육은 3월 15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하고 교육일정 협의를 

거쳐 실시할 계획이다.

교육은 그린리더가 학교(기관 등)를 찾아가는 방문교육과 상설교육장

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으로 나뉘며, 참여방법은 인천시청 환경기후

정책과(032-440-8594) 또는 인천기후환경네트워크

(http://www.iagenda21.or.kr/, 032-438-2122)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.

백민숙 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은 “‘2045년 탄소중립 비전’ 실현을 

위해서는 미래세대 교육 강화는 물론 기후행동 시민실천 확대가 매우 

중요하다”며, “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·시민들이 탄소중립 생활을 

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 

한편, 인천시는 탄소중립 시민실천 생활 실천을 선도할 그린리더 29

명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, 올해 1월부터 온실가스 진단 및 기후변

화와 녹색소비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전 소정의 교육을 실시했다.

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약 22만3천명을 대상으로 4억5천만

원을 투입해 기후변화교육을 진행해왔다. 

<붙임> 관련사진

http://www.iagenda21.or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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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1  관련사진

< 2022년 초등학교 기후변화교육  >

< 2022년 기후변화교육 실습교육 >


